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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56번 

152번 

  한 말씀만 하소서  

  오 지극한 신비여  

파견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Alice Choe • Sia Kim • Regina Choe 

8시 미사  Brian Kim • Joesph Kim • Aiden Nam  

9시 30분 미사   Angelina Park  Ethan Lee  Claire Park Vincent Ro Thomas Choi • Joseph Lee • Peter Pecoraro 

11시 미사  • • 

5시 미사  오유나 • 박여원 • 박지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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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일요일로 연중 제25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의 쌀쌀한 날씨에 

성급한 나무들은 어느새 마른 잎을 떨어트리기 시

작합니다. 그렇게 시원의 단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옷가지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따듯한 옷으로 쌀쌀한 날

씨에 대비하고, 슈퍼마켓에 햇과일이 풍성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누군가는 차분해지는 가을이 

설렌다고 하고, 또 누구는 떨어지는 낙엽에 서글퍼

진다고 합니다. 각자의 다른 성향들이 느끼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

니다. 획일화되지 않은 생각은 복잡한 듯하지만, 삶

은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

다. 이러한 행사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역시 풍요로운 가을의 백미는 ‘한가위’입니

다. 우리 삶이 한가위처럼 넉넉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본당 족구와 콩주머니 넣기가 있습

니다. 남자들은 족구를, 여자들은 널빤지 위에 뚫린 

구멍에 콩주머니를 던져서 넣는 게임입니다. 이는 

미국 시골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게임입니다. 게임

을 함께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경쟁은 삶의 활

력소가 됩니다. 

 

  경쟁은 서로의 실력을 향상 시켜줍니다. 경쟁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의지를 불어넣어 주기

도 합니다. 경쟁의 장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아

니함만 못합니다. 지나친 경쟁은 서로 적이 되어 미

워하고 폭력적으로 되어서 발전이 아니라 파괴와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경쟁은 상대

방보다 더 잘하려는 노력이지 상대방을 쓰러트려 이

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은 나의 노력을 배가시

키려는 것이지 남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

투가 경쟁의 원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

쟁은 자기 계발입니다. 경쟁이 질투와 미움과 분노

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반칙으로 이겨서는 더

욱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때가 있고, 협력할 때가 있습니다. 협력과 경쟁은 반

대가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세상이 건강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오 

20: 1-16)를 들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주

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

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포도밭 일을 시킵니다. 늦은 

오전에 나갔을 때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있어 그들도 고용합니다. 그렇게 정오, 3시, 5시에도 

포도밭 주인이 시장에 나갔을 때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서 있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0: 6-7) 

그래서 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도밭

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일과를 마쳤을 때, 주인은 

일꾼들을 모아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포도

밭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로부터 다 저

녁에 온 사람들에까지 똑같은 하루 품삯을 나눠줍니

다. 

 

  주인이 다 늦게 일꾼들을 데려온 것은 딱히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하였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3년 9월 24일  

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서성

이는 이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비

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일꾼들

도 다 저녁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갈 수 없

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

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에

게 포도밭 주인은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게도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로 운

수 좋은 날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

지 않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일을 해서 가족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거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그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했고, 그들

의 염원에 자비롭게 하루 품삯을 모두 주었던 것입

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온 이들은 그 사실이 못마

땅합니다. 다 늦은 시간에 온 이들은 일도 거의 하

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그들과 품삯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포도

밭 주인이 불공평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불만에 이렇게 답을 합니

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

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

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

는 것이오?” (20: 13-15) 

 

  사실 주인은 처음 온 이들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

니라 나중에 온 이들에게 후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받기로 한 품삯을 받았

기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적게 일

한 이들이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뿐

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

고 남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며, 울고 웃고 합니다.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해 배 아파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스스로 안심을 합니

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

려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일을 하며 힘들었지만, 식구

들 굶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

했습니다. 반대로 다 늦게 온 일꾼은 온종일 걱정했

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일

을 할 수 있었지만, 내일 하루 종일 일을 못 찾고 걱

정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오늘 포도밭 주

인같이 자비로운 이가 다 늦은 오후에 그를 고용해 

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

가 꼴찌 될 것이다.” (20: 16)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

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보다 못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슬픈 일이 있어도, 위로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내일 굶주려도 하느님께서 배불리 먹을 일

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감사하고, 이웃에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꼴찌가 첫째 될 것입니

다. 결국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두가 첫째입니다. 경

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첫째와 꼴찌는 아무 의미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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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9월) 

  공동체 소식                                                                                                                  

알 림 

첫금요일 신심 행사  
경로의 날 행사  

특별헌금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족구•피구대회 

9월 24일 (오늘) 예정이었던 족구, 피구대회가 비

가오는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음악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엘리사벳 모임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추석 성묘  

  

독감 예방 접종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콩주머니 던지기 

일시 : 9월 24일(오늘)  1: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참가 접수 : 사목회 총무 (310) 367-2303 

* 

성전 정문 오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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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봉성체  

일시 : 10월 13일(금)  9 a.m.

케루빔 로고스 단원 모집  

대상 : 케루빔 — 2학년 ~ 5학년  

         로고스 — 6학년 ~ 12학년 

노래를 사랑하고, 성가를 통하여 미사에 참여 하

기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치유와 축복 찬양피정 

 

 

뉴저지 꽃동네 도네이션 박스 

성전 입구 옆에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당 설립50주년 청소년 탈랜트쇼 (바자회) 

의료선교 10주년 봉사일정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10월 13일(금)  10:30 a.m.

주일학교 휴교  

한국학교 수업  



        공동체 소식                                                                                        20237 9월 24일 

알 림 알 림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생활 상담소  

9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9월 10일(일) - 9월 16일(토) 28,481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117,084 단  

6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상담   

단체장 회의  

Fresh Meadows구역 3반  

꾸리아 평의회  

Bayside 구역 4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모임  

CUM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모임으로 

가족 혼자가 아닌 모임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

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서로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시간 : 격주 목요일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4교실)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640-7687 

10월  5일, 19일 11월  2일, 16일, 30일 

12월  14일, 28일  

2024년 1월  11일, 25일 2024년 2월  8일, 22일 

로사리오회 음식 판매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일시 : 9월 26일(화)  10 a.m.

Flushing 2 구역 1반  

효주회 월례회와 주방봉사  

10월 1일(일)   성당 친교실  

월례회는 주방봉사 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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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Infant Baptism  

4th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September 24, 2023 

10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Sep. 17th (Sat) is 
1,117,084 decades.  
Sep. 10th (Sun) — Sep. 16th (Sat) : 28,481 decades 

Sunday School Cancelled  
Dated : Oct. 15th (Sun)  
Due to the Church Bazaar, Sunday School is cancelled.  

Special Collection   
Oct. 22nd (Sun) World Mission Sunday  

NYS Eucharistic Congress  
Date : Oct. 20th (Fri) - Oct. 22nd (Sun) 
There is NYS Eucharistic Congress at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Please type NYS Eucharistic Congress in your browser 
to register.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please call 
Deacon Im (646) 879-7299 to arrange transportation.  

Recruitment for Cherubim and Logos Choirs 
Student Age for Cherubim Choir : Grades 1-5 
Student Age for Logos Choir : Grades 6-12 
We are looking for students who love to sing and want 
to worship through so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phia Shon.  
Contact number : Sophia Shon (917) 685-3608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church office.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2023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Youth Talent Show (Bazaar)  
Performance Time : 12:30 p.m.—1:30 p.m.  
                                (5 minutes per team)  
Application : Sep. 17th (Today) - Oct. 8th (Sun) 
                     At the Parish Council Desk  

Grade : Elementary School :(K-5th Grade) 3 teams  
      

           4th to 10th—Participation prizes    

Donation Box (NJ Kkottongnae)  

First Friday of the Month  

Flu Vaccinations  

Cornerstone Meeting  

Kimchi Jars for Church Bazaar 

Bean Bag Toss Game  
Date & Time : Sep. 24th (Today)  1: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Register : Accept the registration until the game start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Time : Sep. 24th (Today)  After Sunday School  
Location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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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Fifth Sunday of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24, 2023 

  
 

 That the church serve as a beacon of reconciliation: leading others in ways of harmony and peac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nations locked in disagreement, especially in Ukraine, break the ancient bond of hatred and 

seek healing,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mirror Gods mercy in the way they care for one ano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remembering the faithfully departed this year for Chu-seok: that we may see them again feasting 

in the Garden of Eden with Christ. We pray to the Lord. ◎ 

 What did Jesus do that angered religious leaders so much they wanted him dead? What was Je-
sus' message so dangerous that people wanted to kill him? Boiled down to its basic question, why was 
Jesus crucified? We know the "official" reason: Jesus died for our sins, or Jesus died to save us. This, 
of course, is true enough, but that's not what his enemies were thinking at the time. That's the meaning 
Christians gave to comprehend the incompressible truth that we crucified the Son of God. Not the Ro-
mans. Not the Jews. All of us. We want God to reward those who are good and destroy those who are 
bad. So when we see good people suffer and bad people flourish, it offends our sense of fairness. 
 
 But life is not fair. And neither is God. But God is just. Who needs a doctor more? Healthy 
people or sick people? Clearly sick people need healing and healthy people do not. Several years ago, 
I was interviewing a Franciscan friar from Medjugorje, where the Blessed Virgin Mary  appears to six 
young visionaries. When Mary first appeared, the young people were very confused. They weren't par-
ticularly religious. They were in every way normal teenagers. One young woman was very distraught 
as she was engaged to be married and now felt she was obligated to become a nun. Knowing her 
thoughts, the Virgin told her, "What makes you think marriage is not your holy calling?" Pilgrims re-
turn from Medjugorje changed. That's the real miracle. They realize God is always with them, in their 
homes and schools no less than at a holy shrine. That's the real scandal of God's mercy. God loves us 
just as we are. Put another way, we don't repent to win God's love, but we repent in response to God 
loving us as we are, in our ordinariness. I asked the Franciscan who was pastor of the church in Me-
djugorje why the Virgin Mary never warned the people about the terrible war that was coming? He 
said, "She did warn us, by appearing every day. We should have realized a doctor comes every day to 
the patient in the greatest danger." Let us recognize God is with us and receive his grace and mercy 
with gratitud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5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4, 2023 (Year A)  No. 2652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45:2-3, 8-9, 17-18 

◎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  Every day will I bless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Great is the LORD and 

highly to be praise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 

○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  The LORD is just in all his way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to all who call upon him in truth.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Isaiah 55:6-9 (133A) 

Second Reading  

   Philippians 1:20c-24, 27a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Only, conduct yourselves in a way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